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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문제 해결과 보호자 및 동료들과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
어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동안 경험하는 언어폭력을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
기도에 있는 A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0명의 간호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과의 심층 면
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실존적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5가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섯 가지 주제 문항은 ‘사소한 대화로 시작하기’, ‘혼란스러운 마음 얻
기’,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 ‘생각의 틀 바꾸기’, ‘성숙한 나를 만들기’였다.이들의 경험을 바탕
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사용과 개인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위해서는 공감이나 자기긍정적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학생, 언어폭력, 성장기, 질적연구, 현상학 

  Abstract : The purpose is van Manen's interpretation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growing up period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verbal 
communication essential for solving nursing problems and performing tasks with guardians and peers. 
For this, 10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in Gyeonggi-do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Data analysis conducted an existential inquiry 
process to focus on the essence of experience. Five thematic statement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Beginning with a trivial conversation’, ‘Getting confused mind’, ‘Be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myself’, ‘Changing the frame of my thought’ and ‘Making a mature me’. As a result, it  confirmed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language usage and personal competency that respect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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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follow-up studies on empathy or self-positive effects are need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echniques.

Keywords : Nursing student, Verbal violence, Growth period, Qualitative research,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며 중요
한 정신적 능력으로서, 언어의 사용과 인간의 사
고는 지속성을 가지며 인간의 정신과 본질을 이
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 인간은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인간간 상호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며,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동시에 그와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언어의 속성에 의해 어
떠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정신과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언어는 고대
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의 가치나 
규범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사회의 
현실 생활을 반영하며 사회 문화 현상에 따른 사
회구성원간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밀접한 매개체
로 작용하는데[1], 이러한 언어가 상대방에게 고
통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언어폭력이라
고 한다[3,4].  
  교육부[5]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
폭력으로, 그 비율은 2018년 34.7%에서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어폭
력은 학교폭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6]. 그 중 초등학생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은 언어폭력과 
함께 집단 따돌림 현상과 정서적 피해, 우울현상
이나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 또
는 거친 말투에 의한 언어폭력은 정신적뿐만 아
니라 물리적으로도 뇌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며
[7,8], 언어폭력은 심리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한 
유형으로 공격행동이며, 이러한 언어폭력의 문제
는 단순한 언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이 된 후 사회 적응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는 것이다[9]. 

   EBS 청소년 특별기획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
트[10]를 기획한 정범석교수에 의하면, 언어폭력
을 경험한 그룹이나 언어폭력을 자행한 그룹 모
두에서 뇌의 MRI 분석 결과 해마의 크기가 작아
졌고 뇌 회로의 발달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밝혀
냈으며, 욕설이나 모욕, 모멸, 협박성적인 말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집중
력이 저하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두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는 또한 하나의 습관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
하는가에 따라 뇌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뇌 기능의 변화는 언어 사용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언어에 의한 폭력문제이며,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
은 학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현장 등 여러 사회 
부분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11]. 특히 간호사는 간호업무 수행 특성상 동료
간 타부서간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해야 하며,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끊임없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 간호학생은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
상자가 가지고 있는 간호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보호자나 동료, 여러 분야
의 병원 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소통은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성장기에 경험한 언어적 
경험은 정서적 안정감이나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하나의 언어적 습관으로 작용
하여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간
호업무 제공시나 보호자, 기타 병원 의료관계자들
과의 업무 협조나 친밀감 형성, 사회적 관계 유
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폭력과 관련된 연구 현상을 다룬 종단적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간호학생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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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경험한 언어폭력은 어떠했는지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며, 이로서 건강한 언
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개선방안과 제안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성장기에 경
험한 언어폭력은 어떠하였는가를 파악하고 분석
하고자 하며,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질문은 ‘어떠
한 언어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경험의 본질과 의미
는 무엇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때 경험한 언
어폭력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자 하는 질적연구로, van Manen [12]의 해
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I시에 위치한 G
대학교 학생들 중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동의한 학생으로 서
면동의서를 작성한 총 10명이었다. 구체적인 참
여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
해하고 그에 따른 어릴적 체험한 언어폭력의 경
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의 현상이 본인의 
성장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하였다. 본 연구 수
행을 위해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의 학과장으
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 
모집을 위한 공지를 허락받은 후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한 학생은 모
두 1학년 학생이었다.   
  연구 진행 과정은 면담 1회 이상 진행될 것이
며, 면담시 녹음과 필사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녹음과 필사된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는 학회지를 통해 
출판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종료 후 면담 
자료와 녹음 자료 등은 폐기 될 것이며, 연구 참
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하여도 설명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 보호와 연구가 진행되
는 중에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
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피
로도와 심리적 부담 등이 있을 시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정신과 병동 근무 경력을 바탕으
로 정신간호학을 비롯하여 인간심리의 이해와 의
사소통이라는 학과목을 역서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한 경험이 있다. 강의 내용에 따라 의사소통  
의 효과적/비효과적 의사소통 기법이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특정하게 사용된 언어가 상대방에
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 등에 대하
여 집단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집단 구성원간 
대화를 통해 언어의 폭력성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하여 공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의가 종료되고 나면 
여러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질문 내용은 자신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
꿀 수 있는지, 바꾸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점, 
특정 상황에서 원치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효과적인지, 과거 들었던 말로 인해 상
처 받은 마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등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돌이켜 보면 연구자 역시 과거 
어린 시절 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자매, 이웃 친
지 어르신, 동료들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무
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닌 상황에 의해 
들어야 했던 여러 말들 중에서 상처로 남아 있는 
것들이 되뇌어지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들었
던 말에 의한 상처나 기억들이 지금은 많이 흐려
지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얘기꺼리가 되기도 하
지만, 돌이켜 보면 어릴 적 그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던 것 같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문화 등 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언어폭력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
해 있으며, 물리적 폭력 이상 중대한 문제임을 
의미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릴 
적 언어폭력의 경험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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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험은 어떤한지 등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참
여자들이 어릴 적 경험한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
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을 지향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질적연구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질적 세미나와 워크
샵 참여뿐만 아니라 상담 활동도 해오고 있으며, 
철학이나 영성 강의, 모임 등에도 꾸준히 참여하
고 있다. 질적 연구자로서 체험의 본질, 현상학적 
질문, 반성적 사고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편견들을 메모하
고 기록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거
리두기를 위해 판단중지, 괄호치기 등을 하고 있
으며, 질적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자 모임에도 
참여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의 체험의 본질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실질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기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면담 진행을 위한 시간과 날짜
를 약속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과 날
짜는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과 날짜로 선정하였으
며, 면담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강의실 
등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1회 1시간 정
도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주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나요’, ‘대화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라는 일반적
인 대화형 질문을 시작으로 ‘어릴 적 기억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나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상처로 남아 있
는 말은 무엇인가요’ 등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면
담을 진행해 나갔다. 면담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어릴 적 경험과 기억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편안
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 분위기를 최대한 배
려해 주었으며, 면담을 위한 질문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시 면담 내용은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중
요한 면담 내용이나 의미 있다고 사료되는 내용

에 대하여 메모를 하거나 재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진술, 명료
화, 구체화 등의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면서 면
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이나 면담 종결 후 
참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도나 감정 등
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어릴 적 경험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더 이상 새
로운 진술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종료
하였으며, 최종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 참여
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2.5. 실존적 탐구 

  2.5.1. 언어폭력의 어원
  언어폭력(言語暴力)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
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데 사용하
는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여 남을 거칠고 사납
게 제압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13]. 

  2.5.2. 속담에 묘사되어있는 언어폭력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은, 세치 밖
에 안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게
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혀는 창보다 많은 상처를 준다’는 속담은, 말
을 할 때 사용하는 혀가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화의 근원으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으로,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프랑스 속담이다.
  ‘말은 칼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힌다’라는 속담
은, 남에 대한 험한 말 한마디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므로서 더욱 더 말 조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서양속담이다.

2.6. 해석학적 현상학적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van Manen의 해
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체험
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묘사될 수 있도록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시 체험의 본질
에 집중하고자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자
의 경험과 어원 추적, 속담 및 이미지 등을 통해 
통찰한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실존적 탐구 과정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청취하면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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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
기 위한 과정을 가졌다. 다음으로 같은 유형의 
개념과 주제를 분류해 나가며 참여자의 진술 중 
언어폭력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구절을 강조
하며 집중 분석하였다. 주제 분류시 면담 진술 
내용이 참여자 체험의 본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행간 접근법, 특징 접근법으로 분석하면서 
주제 진술과 본질적 주제를 분류해 나갔다. 분류
된 주제에 따라 원자료로 되돌아가 체험의 본질
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을 통해 참여자의 어릴 적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통한 통
찰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2.7.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도 확보

  본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Guba
와 Lincoln [14]의 네 가지 질적연구 평가 기준
을 적용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어릴 적 기
억들과 상황 재연 등 여러 지인들과의 관계성 등
에 대한 설명을 하며 언어폭력의 경험에 적극적
인 관심을 보이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들간 진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재확인, 재
진술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
다. 적용 가능성 확인은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진술을 주제별로 정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위한 
면담 질문으로 활용하므로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진술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중립성을 위해 실존적 
탐구를 함으로서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
력하였다. 

2.8.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대학
의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다(승인번
호: 1044396-202007-HR-134-01). 

3. 결과 및 고찰

3.1. 주제와 관련된 개념도출 및 범주화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실시한 간호대학생의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에 관한 것으로, 5개의 본질적   
 

주제와 13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3.2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 알아보기

  3.2.1. 사소한 대화로 시작됨
  평소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무런 거리
낌 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더
라도 상대방은 나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전혀 하
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서 농담을 한 것
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남아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 없
이 던진 말 한마디에 한 방 맞은 듯 머릿속이 어
지럽다. 생각할수록 불쾌해지고 아무리 잊으려 노
력해도 자신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언어의 화살은 
오랫동안 깊숙이 상처로 박혀 있는 경험을 하였
다.  

  (1) 그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돔
  누구나 감추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
점이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깝고 믿고자 하는 대
상에게 이해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
의 약점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표출시킬 때는 매우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말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힘들게 하였다.

평소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겼을 거예
요. 그런 게 언어폭력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내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여 망신을 준 것에 대한 속상함과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기분이 매우 나빴고, 다들 평소
에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데 아닌 척
했구나, 그런 마음예요.(참여자 4)
내가 장난 식으로 말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너한테는 장난으로 안 들리겠지만 너한테 악감정
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
게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험담을 했
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젤 친했던 친
구가...(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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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Sub-themes Meaningful Statement

Beginning with 
a
trivial 
conversation

The words kept ringing in 
my ears.

I said this as a joke, but I feel bad.
I found out that he cursed at me.

I became unpleasant the 
more one thinks about it.

They talked about young children carelessly.
I felt like I'm not recognized as a family member.

I was hit by an ax of 
faith.

As time goes by, my heart was still hurt.
The other person useed my weaknesses to make 
fun of me.

Getting 
confused mind

I became angry as time 
went by.

My emotions didn't fade over time.
I felt frustrated and frustrated.

I felt guilty for myself
I came to think of myself as worthless.
I felt like I'm not worthy of my dignity.

I had become 
internalized by myself

I lost my self-esteem.
I came to think of myself as that kind of person.

Be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myself

It remained a scar on 
my heart.

I also said hurtful things to someone.
I was also the perpetrator of verbal violence.

I didn't realize it until 
then.

I was unable to do stand it. I ended up saying 
harsh things.
I also said irreversible things to my friend.

Changing the 
frame of my 
thought.

I let go of my past 
thoughts.

I let go of my feelings and let go of them.
I also tried to embrace and embrace the other 
person's faults.

I wanted to create a new 
side of myself.

I tried to get out of my past wounds.
I tried to accept the other person's position.

Making a 
mature "me."

I recovered my self-
esteem.

I tried to love myself.
The words of the other person comforted me.

I was able to respond 
with leisure.

I expressed my feelings honestly.
I had the freedom to laugh it off.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language.

It made me think again before I say something.
I try to say good things that can heal you.

Table 1.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Growth Period.

  (2) 생각할수록 불쾌해짐
  친한 관계의 사람들일수록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고,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사용
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나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더군다나 믿고자 했던 가족이 던지는 
말 한마디나,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어
른이라는 잣대로 외적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해 버리듯 하는 말 한마디는 생각
할수록 불쾌감을 갖게 하였다.

어떻게 어린애한테 뚱뚱한 거 보니 게으른가 보
네, 주걱턱이라 인물 없네, 엉덩이가 커 애 잘낳
겠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한 창 클 나이의 
어린애한테 너무 막말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어
려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도 옆에 계시면서 그런 말하는 
어른들에게 아무런 디펜스를 안 해준 것이 너무 
서운하고, 그런 말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
어요.. 지금은 날씬하고 몸매 너무 예쁘다 해줘도 
꼭 놀리는 것 같고, 어릴 적 그 말들이 너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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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남아 있어요..(참여자 2)
가족회의 한다고 하시면서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니가 뭘 안다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가족 구
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 순간 나는 뭐지.. 그런 느낌이 들었
죠.. 지금도 제 의견을 잘 표현 못하고, 말 해봐
야 무시당하겠지, 그런 기억들이 저를 지배했었
죠..(참여자 7)

  (3) 믿는 도끼에 한 방 맞음
  상대방은 평소 나에 대한 태도나 행실에 대하
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지
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려는 나의 노력이나 행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상대방은 과거 속 내 모
습만 기억하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상대방이 
내뱉는 한마디의 말은 강타가 되어 평생의 상처
로 남아 있다. 

엄마한테 제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니
가, 그걸 한다고, 안 봐도 비디온대... 라고 하시
는 게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화가 났고, 답답
했죠. 아무리 평소에 엄마를 실망시켜 드렸다 해
도 누구보다도 나를 응원해줘야 할 엄마가 그렇
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지금은 기억이 많이 흐려
졌지만, 한동안은 제가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할수록 막.. 너
무너무 한 거예요.(참여자 9)
야, 이 답답아, 동생이 니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
겠다, 야 톡 씹냐 등등 예전에 제가 그 친구에게 
떨어놨던 고민거리들을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데 
쓰고, 저를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했던 말들로 
저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하야지기도 하
고, 온 몸의 기운이 빠져 녹아내릴 것 같다가도, 
주먹으로 한데 치고 싶을 정도로 불끈불끈.. 혼자 
막 으억.. 그러면서 그게 언어폭력인줄 조차 인식
을 못하는 거예요.(참여자 1)

  3.2.2. 마음이 혼란스러워짐
  상대방의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귓속에 맴돌
며, 나를 힘들게 하였다. 믿었던 대상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는 머릿속에 맴돌며 더욱더 힘들게 하
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과 감정은 혼란스럽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감정이 소용돌이
쳤다. 되새길수록 분노의 감정은 나 자신을 옥죄
이며 자책하게 만들고, 그 말은 나의 콤플렉스가 
되어, ‘그런 나’로 나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1) 분노감이 생김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
면서 오히려 더욱 혼돈에 빠지게 만든다. 왜 내
가 그런 말을 들었어야 했었나, 그때는 왜 아무
런 말도 못했을까,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더욱 
강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자꾸 
그 말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잊을 만 하면 또 생
각나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억
이 흐려지긴 했지만 왜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제스쳐를 못했나,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참여자 3)
속이 답답하고 억울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고 그깟 말 한마디
에 내가 왜 이러나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가 그
렇게 못났나 가볍게 넘기자 나도 잘난 거 있어, 
그래도 나를 만만하게 봤으니 그런 말 한 게 아
닐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그치는 거
죠(참여자 10)

  (2) 자책감이 생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분노감을 상대방에
게 표출할 수 없기에 그 분노감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바뀌어 자신을 질책하게 되었다. 상대
방을 믿었던 만큼 그 말에 대한 충격은 더욱 크
게 가슴 깊이 아프게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자
책감으로 이어졌다.  

아마 중학교 때의 말 한마디가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말만 들어도 굉
장히 예민하게 과민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정말 나는 가치 없
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었죠.(참여자 2)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구, 나의 존재 가치가 없
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저를 
괴롭히고, 그런 제가 또 미워지고.., 계속 반복되
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8   김미희․김순옥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776 -

  (3) 자신 스스로 내재화 되어감
  웃어넘겨 보려 해도 자신 스스로를 질책해 봐
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기에 머릿속 깊이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말의 
형상을 내 자신 안에 내재화시켜 나를 그렇게 만
들어 가듯 가둬놓고 구속하려 하는 나를 발견하
게 되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어넘기면서 
그래 맞아 라고 했지만 은연중에 머릿속에 박혀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그래 라고 하면서 제 스
스로가 제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
심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또 
그런 제가 싫어지고..(참여자 9)
초등학교 4년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암울했
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두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아니 또 그렇게 말하겠지 하는 생각에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 했었어요.
(참여자 5)

  3.2.3.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그렇게 시간은 흐르면서 내 안에 남아 나를 괴
롭히던 말들에 의해 억눌려 있던 내 감정은 상대
방과의 작은 다툼을 통해 분출되면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막말로 상처를 주게 된
다. 그때서야 나의 언행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
도 역시 깨닫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많은 언어적 상처를 주었음을 느끼게 된다. 

  (1) 미처 깨닫지 못함
  나 자신만 상대방의 말에 의해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더욱 괴롭고 힘들
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상대방 역시 
내가 한 말에 의해 상처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
면서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친구가 언젠가 그러더라구요. 너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동안 
머리가 좀 띵하더라구요. 저는 그 친구가 제게 
했던 섭섭한 말만 마음만 담아 두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아,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
각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말조심 해야겠구나.. 
나도 어느 순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겠구나,
(참여자 2)

친구에게 평소에 하듯 장난처럼 한 말이었는데, 
갑자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화를 내는 거예
요..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너는 그
런 말을 또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그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
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하긴 
했어...요.(참여자 7)

  (2) 자신도 언어폭력의 가해자였음을 알게 됨
  말로서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남아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마
디의 말에 잔재 되어 있던 작은 불씨가 불꽃을 
튀기며 되살아나듯 서로의 마음에 옮겨 붙어 겉
잡을 수 없는 말싸움으로 번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고 그제서
야 나도 누군가에 말로서 상처를 주었음을 느끼
게 되었다.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험한 말이 
서로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누가 
먼저랄 것두 없이 저도 할 말 못 할 말 생각 없
이 막 다 쏘아 붙였고, 그 친구도 저한테 저런 
말까지 생각될 정도의 말을 막 내뱉더라구요.. 지
금 생각해 보면 저도 저지만 그 친구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말은 
조심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조심해야 하
는데 상처 주는 말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참
여자 4)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순간 욱하는 감정
에 저도 친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순간 교실에 정적이 흘렀고, 그 당시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닐 거야 절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
아요. 5초 후 현실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친구에
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사과는 했지만 그때 생각
만 하면 아직도 아찔해요.(참여자 9)

  3.2.4. 생각의 틀을 바꿔나감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
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배워가고 있다. 상대방의 
언어표현을 경험하면서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
아야 하는 말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예전
에 내가 경험했었던 그 말들이 진정 나의 모습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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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털어 버림
  예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도 나 자신을 옭아매지도 않는다. 
나의 어눌한 말투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
해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 

지금 성인이 되어서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생각
하니까 너무나 안쓰럽더라구요.. 왜 그런 말 한마
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다 털어내고, 쌓였던 감정을 풀어냈
죠, 지금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죠,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니까요.. 허물도 감싸주고 받아주는 게 
그런 게 참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참
여자 3)
생각 없이 한 말에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억울하고 슬프더라구요. 그 사람은 인격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건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
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자, 그리고 후에라도 
누군가 나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공격을 한다 해
도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만
큼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털어버리게 되
더라구요.(참여자 8)

  (2) 새로운 모습의 나를 만들어 가고자 함
  그 누군가의 어떠한 말로도 나를 더 이상 가두
어 두지 않는다. 나는 이미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며 현재를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아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에 대한 사람들의 말속에 저를 가두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또 그런 말을 하면 어
쩌나 상처받기 싫어서 만나는 것도 싫고.., 어느 
날 상대방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
는데 과거의 상처 받은 말속에서 내 자신이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뭐라고 하든 그래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
었죠. (참여자 6)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저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똑같이 맞선다면 저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뱉은 말에 상
대방 역시 상처를 받을 것이고 저두 후회하게 되

겠죠...(참여자 7)

  3.2.5.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감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상처받았을 나를 위로하고 무너진 자
존감을 세워야 하는 것도 자신 스스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
도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강해지려 한다. 강하기
에 나는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된다. 또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1) 자존감을 회복해감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것은 진정 내 자신이 아
니라 내 안의 열등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
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이기에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대상이 있어 감사한다.

남들이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마음이더라구요.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남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면서 상
처가 되었구나, 그런 말 한마디에 나 자신을 가
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속상해 했구나, 나를 
사랑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참여자 3)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
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시면
서 제게 공감 해주시는데,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되는 느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
나 마음의 위안을 받았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정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
꼈죠.(참여자 7)

  (2) 여유로이 대응하게 됨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
히고 마음을 멍들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 적절한 표현으로 나
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여유로운 웃
음으로 웃어넘기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언어폭
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언어폭력이라 생각하
지 못하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라고만 
생각했었겠죠. 지금은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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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안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말해서 좀 기
분 안 좋아  라는 둥 하면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죠(참여자 9)
그때는 어리고 미숙했던 지라 갑자기 날아오는 
욕들에 놀랐고 너무 화가 나는 데 보이는 게 없
어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했죠. 문자 그대로 몸
이 얼어붙고 어안이 벙벙하고 저도 똑같이 쌍ㅅ
옷 날리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
지만, 지금이라면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아요.. 시
간을 좀 두고 볼 것 같아요..참여자 10)

  (3)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함
  말 한마디,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나는 체험을 통해 몸소 알고 있다. 그래
서 이왕이면 진심 어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
고자 노력한다. 그 말 한마디는 미래 나의 간호
를 제공 받을 대상자에게도 질병을 이겨낼 수 있
는 치유의 힘으로 작용되기를 바래 본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
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문자나 말을 
건넬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제가 상
처를 받아 봤으니까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해요.(참여자 3)
언어폭력은 사람의 마음과 자존감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뇌에도 상처를 입혀서 평생의 흔
적으로 남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절망을 주기도 하구..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도 환자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잘하려고 노
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참여자 
5)

3.3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때 경험한 언
어폭력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경험
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고자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사소한 대화로 시작됨’, ‘마음이 혼란스러
워짐’,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생각의 틀을 
바꿔나감’,과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감’으로 도출되
었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로, 언어폭력은 ‘사소한 대

화로 시작됨’이다. 참여자들은 평소와 같이 친구
를 비롯한 가족들과 만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
누었다. 그러나 주고받는 대화 중에 참여자가 숨
기고 싶거나 거론되길 원하지 않았던 단점이나 
약점들이 주제로 거론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2,13]는 언어폭력에 의한 상처는 ‘누군
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상
대방을 무력하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였기에 어른들이 하는 말의 뜻을 완
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참여자 자신에 대하
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대부분 동등하지 않은 권력 
관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15],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16], 언어폭력은 타자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위협적이고 강하게 나타나고
[2],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17]. 그러나 참여자들은 언어폭력의 상대가 
친한 친구였거나 어른이었기에 반박하지는 못했
지만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게 들려오는 말 한마
디에 기분이 나빠지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고 하였는데, 언어폭력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분노, 공포, 모욕감 등의 부
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9,15]. 
그러나 참여자들은 가장 믿고자 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참여자의 과거 모습에 국한되어 변화하
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순순히 받아주
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말을 하며 무시하듯 하는 
말을 하여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언어폭력은 
인식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의한 차이에서 
의도치 않게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18]. 그러
나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말을 웃음으로 흘려보내
려 하였지만, 그 말들은 오랫동안 귓속에 남아 
계속 맴돌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쾌
해진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의 공간성에 대한 설명
에서 공격받는 자가 공동체의 주변에 가까울수록 
더 위협적이라고 하였으며[2], 언어폭력이 장기간
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집단이 가
족이며,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맞는 것보다 언어폭
력이 더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11]. 참여자들 역
시 가족이나 부모님에 의한 언어폭력이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더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가정 및 가까운 대상들과의 관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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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언어순화 교육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
어 사용법 등에 대한 대안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마
음이 혼란스러워짐’이다. 사소한 대화로 시작된 
말 한마디는 잊으려 해도 귓속에 계속 맴돌며 한 
방 맞은 듯 머리와 가슴을 멍하게 만들었다. 생
각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쾌해지고 추스를 수 없
는 감정으로 휩싸여 갔다. 그때는 왜 아무런 반
박도 못했을까 오히려 머리는 복잡해져 가고, 답
답하고 억울한 마음만 가득 찼었다고 하였다. 언
어폭력은 언어를 수단으로 상대방의 언어능력을 
손상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기도 한다고 하였
다[19]. 또한 언어폭력 경험 후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면 우울이나 불안 등이 초래 될 수 있
으며, 언어폭력을 당한 후 부끄러움과 분노가 첫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분노가 잠재되면 폭력
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또 다른 폭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20,21]. 참여자들 역
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스
스로 바보같이 여기며 자책해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심적 통증을 유발
시키는 메시지로 작용하여 상대방의 자존심에 해
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
다[21]. 참여자들 역시 언어폭력의 경험을 잊어버
리려 해봐도 그 말들은 마음에서 쉬이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노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
이라는 자책감과 자신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생각에 존재가치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였는데, 언
어폭력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습
관화되어 성인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8]. 참여자들 역시 언어폭
력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해도 이미 참여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타인에 
의한 자신의 이미지는 내재화되어 가고, 자신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자신의 행동거
지를 발견하면서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갔
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폭력 경험자들이 자신들
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심리적 지
지 등을 위한 관리나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나

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이다. 참여자들은 상대방
이 던진 말들을 다시 되새기며 오히려 자신의 못
난 탓이라 여기게 되는데, 언어는 언어로 나타난 
개념을 동일화하려는 의미가 있으며, 언어자체에 
폭력성이 내재된 것으로, 특별한 예민함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2]. 또한 참여자들
은 타인의 말을 인정하듯 자신을 그렇게 수긍해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에 의한 
불편한 감정은 마음속 깊이 눌려진 채 잔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상처를 남
기지는 않지만 보다 더 큰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
고 하였다[2].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상대방과 
나누던 대화 속 한마디 말에 참여자의 감정은 폭
발하였다. 그동안 잔재되어 있던 불편한 마음은 
마음속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며 폭발하듯 터져 
나오며 그동안 상대방에게 싸여있던 감정과 뒤섞
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언어표현으로 분출되어 
흘러나왔다. 언어폭력이 갖는 문제는 피해자가 가
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22], 언어에 의한 폭
력은 언어를 넘어서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23].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
람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
게 되어 보복성 공격으로 또한 언어폭력을 사용
하게 되고, 언어폭력이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24]. 또한 폭력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으며[4],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간호
사가 되었을 때 다시 폭력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25]. 이러한 현상에 의해 언어폭력
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는 자신의 모습에는, 자신 역시 상대방
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또한 참여자의 마음에도 상처
로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계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모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 경험을 통해 
‘생각의 틀을 바꿔나감’이다. 상대방의 언어폭력
에 상처를 받은 마음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을 알아
가기 위한 인식능력 즉 정신활동을 통해 얻어지
는 것이라고 하였으며[9], 언어 사용은 인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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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으로 올바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라고 하였다[4]. 따라서 참여자들 역시 주워 담으
려 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한 번 내뱉은 말 한
마디는 참여자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됨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서 지난 시간
을 돌아보게 되었다. 참여자 자신이 받은 말 한
마디에 의한 마음의 상처, 그 상처로 인해 누군
가에 던진 한마디의 말은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됨
을 깨닫게 되면서 한마디 말을 예민하게 불쾌하
게 받아들였던 자신의 감정을 털어버리고자 하였
다. 폭력적인 언어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에
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폭력적인 언어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 악성댓글에 대한 반응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
록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6], 폭력적인 언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고통스
러웠던 마음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18]. 따라서 참여자들 역시 자신 스스로를 상대
방이 던진 그 한마디의 말과 같이 자신을 치부해 
버리고 내재화하려 했던 자신의 오랜 감정과 모
습,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
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
트레스 관리 등 중재방안이 재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 경험을 통
해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감’이다. 흐르는 시간 속
에서 과거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말의 틀 속에서 
벗어나고 감정도 털어버렸다. 참여자를 이해해주
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 
위로가 되고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회복된 자존감은 또 다른 언어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고, 그 방법을 통해 
언어폭력을 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
도 갖게 해주었다고 하였다[27]. 역시 언어적 폭
력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관계 안에서 해
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
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은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래서 성숙한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격려는 자신의 
긍정적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으로, 자기격려를 함으로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

지 않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건
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
며[28], 언어폭력 경험은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
양한 긍정적 내적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25]. 참여자들 역시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한마디의 말로 누군
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치
유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
의 말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
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격려, 
자기긍정, 자존감 회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
그램의 활성화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과거 어린 시절 
경험한 언어폭력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
자 실시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언어폭력이라는 개
념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되
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
나 자신들에게 공감해주는 한 마디의 말을 통해 
언어폭력에 의해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
신들도 누군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
신들도 대상자들에게 치유의 힘이 되어 줄 수 있
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때 경험한 언
어폭력에 대한 것으로,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이다. 
참여자들은 믿었던 가족이나 친한 친구로부터 사
사로운 대화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표출 당하는 
언어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추스를 수 없는 혼
란스러운 감정에 빠지게 된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에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고, 가슴 속에 남아 있던 그 감정으
로 인해 또 다른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된다. 그
러나 참여자들이 언어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공감과 자기 긍정 에너지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언어폭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언어폭력으로 인한 감정을 그 상황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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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표출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교육 프
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개인 역량 강화, 효과적 의사소
통술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폭력으로 인한 대상자
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상담이나 심리적 지
지 프로그램이 대처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게 이
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언어폭력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후
속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공감이나 자기
긍정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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